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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성가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제 1 독 서 : 사무엘 하권
화 답화 답화 답화 답 송송송송 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 .◎◎◎◎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이 덮여진 이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1. , ! ,

얼에 거짓이 없는 사람! ◎
제 잘못을 주님께 자백하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고 말씀드렸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2. . “

고백하나이다 그러자 제 허물과 잘못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셨나이다.” . ◎
주님은 저의 피신처 곤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에워싸시나이다3. . .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4. , . , . ◎

제 2 독 서: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알렐루야알렐루야알렐루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셨도다. ◎

복 음: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

양형권 바오로 408-734-9722

김태호 안토니오 408-734-9721

천 꼬똘렝고 408-261-9520

김규호 안드레아 408-363-9908

여애희 까리따스 408-734-9721

fax) 408-734-9723

이용문 미카엘 510-490-7436

김진호 알베르또 408-865-1504

석상민 필립 510-754-3436

청년 토요특전 미사청년 토요특전 미사청년 토요특전 미사청년 토요특전 미사( ) 7:30pm

첫 미 사첫 미 사첫 미 사첫 미 사 08:00am

교중 미사교중 미사교중 미사교중 미사 10:30am

어린이 미사어린이 미사어린이 미사어린이 미사 1:00pm

중고등부 미사중고등부 미사중고등부 미사중고등부 미사 2:30pm

화 목요일화 목요일화 목요일화 목요일, 07:30 pm

수 금요일수 금요일수 금요일수 금요일, 07:30 am

고 해 성 사고 해 성 사고 해 성 사고 해 성 사 미사전 분간30

병 자 성 사병 자 성 사병 자 성 사병 자 성 사 수시로
유 아 세 례유 아 세 례유 아 세 례유 아 세 례 월 첫째 토요일4, 8, 12

혼 인 성 사혼 인 성 사혼 인 성 사혼 인 성 사 개월 전 주임신부와 면담3

병자영성체병자영성체병자영성체병자영성체 매월 첫째 금요일
준 성 사준 성 사준 성 사준 성 사 집가게축성 해당반장에게 신청, :

차축성 사무실에 신청:

예비자교리예비자교리예비자교리예비자교리 일 9:00am

주 일 학 교주 일 학 교주 일 학 교주 일 학 교 일 초등부 중고등부2:00pm( ), 1:00pm( )

한 국 학 교한 국 학 교한 국 학 교한 국 학 교 토 9:30am

성 서 공 부성 서 공 부성 서 공 부성 서 공 부 수 토 청년미사 후10am, 7:30pm /

반 장 교 육반 장 교 육반 장 교 육반 장 교 육 매월 마지막 화요일 미사 후
혼 인 교 리혼 인 교 리혼 인 교 리혼 인 교 리 매월 둘째 목요일 미사 후

.오늘 복음은 죄 많은 여인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한 여인으로 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 2성경에 기록되어 기억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여인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이름이 없는 이 여인은 말도 없이 오직 행위로써 자신의 진심을 예수님께 보여 줍니다 예수님 앞에.나서지 못하고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더니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바릅니다 이 모습에서 여인은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를 용서 청하는 가장. ‘ ’겸허한 모습을 보여 줍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때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모래 위에 기록하시고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하였을 때,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며 당신의 자비와 은총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겸허히 고백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덕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의 죄인이 진심어린 참회.로써 오늘의 의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과거 행실이 좋지 못했던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오늘 성녀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뉘우.침으로 천국으로 초대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순간 하느님의 놀라운.자비와 은총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과 자비를 가족과 이웃 안에서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



함께 하는 기쁨 넓혀지는 복음,
. . .

☉☉☉

Golf TechGolf TechGolf TechGolf Tech

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곳

☎ 510-688-0157 (레이몬드)

Cafe AromaCafe AromaCafe AromaCafe Aroma



본당 주년을 준비하면서본당 주년을 준비하면서본당 주년을 준비하면서본당 주년을 준비하면서30303030

신자들의 내적성화를 위한신자들의 내적성화를 위한신자들의 내적성화를 위한신자들의 내적성화를 위한

교황 요한 바오로 세 성하의 권고* 2

가정의 노인들가정의 노인들가정의 노인들가정의 노인들

노인에게 대하여 특별한 존경과 큰 애정을 갖는 문화들

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에서는 노인들이 가정을 떠나서.

살거나 또는 쓸모없는 부담으로만 취급되기는 고사하고,

그들은 젊은 가정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가정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선 과거의 증인이 되고 젊은이와 미래를 위해서 예지

의 원천이 되는 중대한 사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화에서는 특히 무질서한 산업 발전과 도,

시화를 뒤따라 과거와 현재에 노인들이 부당하게 소외, ,

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노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야기.

하고 많은 가정을 정신적으로 가난하게 만듭니다.

교회의 사목활동은 모든 이들을 도와가며 사회와 교회

공동체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 노인의 역할을 개발하고,

잘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노인의 생활은 인간. “

가치의 폭을 명백히 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세대들의,

연속성을 보여주며 하느님 백성의 독립성을 드러냅니다.

노인들은 흔히 세대 격차를 메우는 특은을 가집니다 얼.

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노인들의 눈과 말과 그 어루만짐

에서 이해와 사랑을 발견하였던가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자손은 늙은이의 면류관입니다 잠언 란 계시된 말‘ .’( 17,6)

씀에 자진해서 수긍하였던가!”

￭￭￭￭

주 일주 일주 일주 일 담당구역담당구역담당구역담당구역 구역장구역장구역장구역장
연중 제 주일11 산호세 구역2 김병국 베드로
연중 제 주일12 산호세 구역3 원동기 바실리오
연중 제 주일13 산호세 구역4 나종빈 프란치스코
연중 제 주일14 밀피타스 구역 박주암 레오볼드

교 무 금 12,343.00

주 일 헌 금 4,080.00

￭￭￭￭ 교무금 봉헌하신 분교무금 봉헌하신 분교무금 봉헌하신 분교무금 봉헌하신 분

강정자(4-6) 고숙자(1-6) 김기덕(5-6) 김동만(5-6)
김만수(6) 김만회(4-6) 김병희(4-6) 김상욱(5-6)
김완순(6) 김우곤(5) 김재원(1-6) 김종태(6)
김지은(6) 김창엽(5) 김한수 김혜경(6-10)
김에드몬드(4-6) 김항태(6) 노문현(5-6) 류재석(4-6)
민웅기(5-6) 민병호(6) 민순례(6) 박규현(2-4)
박진아(4-5) 백경문(5-6) 서미정(6) 석흥기(5)
양민승(5-6) 유강주(5-6) 이강국(6) 이귀현(6)
이성주(6) 이승필(6) 이정주(5-6) 이제형(6)
이준환(6) 이흥기(6) 임 정(6) 이글래스(6-12)
장석희(6) 정계순(6) 정성섭 정현석(1-6)
주혜숙(5-6) 최광용(1-6) 최일해(7-12) 최복동(6)
최성락(6) 최한선(6) 한문근(1-5) 최윤택(6)
홍일영(6) 홍창만(4-6) 황혜정(6)

￭￭￭￭ 오상선 $150
￭￭￭￭ $50
￭￭￭￭ 성물방 성모회 중고등부$255, $714 $420, $420

￭￭￭￭
지난주 합계 금주 합계 누 계
$827,998.50 $1,100.00 $829,098.50

금주 이제형 마상걸) $1,000, $100

￭ 사무실에서 보관중입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서류를 찾은 후 본당 신부님과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산호세 성당에 등록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산호세 성당에 등록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산호세 성당에 등록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산호세 성당에 등록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증명서 세례 견진 혼인 를 제출한다 한국교회의 교적을 제출한다: 1 ) ( , , ) . 2 ) .

산호세 성당에 등록을 한 교우들은등록을 한 교우들은등록을 한 교우들은등록을 한 교우들은 아래 가지를 지켜나가도록 합니다3 .

소공동체 모임에 꼭 참여하도록 합시다 .▶
년에 최소 번 이상 한국미사와 회 이상의 고해성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부활 성탄1 2 2 ( , )▶
매달 정성껏 교무금 를 교회에 봉헌합니다(Donation) .▶



￭￭￭￭
공동체 설립 주년을 맞이하여 신자 가족 간의 더 큰 주님의30
사랑과 우의를 위해 가족사진을 찍어 드립니다 각 구역별.
해당 일에 사진 촬영 시간을 예약 받으니 각 구역의 구역장님을
통해 시간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월 일 화 저녁 시 분6 19 ( ) 7 30

￭￭￭￭
토 화High School Camp : 7/21( ) - 7/24( )
목 일Jr High School Camp: 7/26( ) - 7/29( )

현재 학년부터 신청가능* 5
회비:$100$100$100$100 이전등록(6/10 ) $125$125$125$125 등록(6/10-7/8 ) $100($100($100($100(형제등록)

￭￭￭￭
주제: Quest for Truth
기간 월 일 화 월 일 토: 7 31 ( ) - 8 4 ( )
등록비 월 일 이전등록 월 일 이후등록: 5 31 -$20 / 6 1 -$25

￭￭￭￭
전례에 봉사할 복사단 해설자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 .
신청 홍 아마데우스 수녀님 사무실: /

￭￭￭￭
기간 월 일 월 일 수 음성 꽃동네 봉사활동: 8 6 ( ) - 8 ( ):

월 일 목 일 일 피정8 9 ( ) - 12 ( ):
월 일 월 일 금 한국 성지 순례8 13 ( ) - 17 ( ):

대상: 11th, 12th Grade
비용 꽃동네 성지순례 항공료: $1,820( :$200, :$450, :$1,170)
순례 안내 김길수 교수님 통역 임 미카엘라 자매님: / :
인원 제한으로 선착순 신청 받습니다* .

문의 사무실:
￭￭￭￭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 // // /
￭￭￭￭ 6월 일 화 미사 후19 ( )
￭￭￭￭ 월 일 목 미사 후 회합실6 21 ( )
￭￭￭￭ 월 일 일 오후 시 말씀의 방6 17 ( ) 12 ,
￭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재활용품 가전제품 주방용품* ( , ,
의류 등등 을 수집합니다 창고 앞이나 접수창구 옛 사무실 로) . ( )
가져오세요 문의 나 쥴리아. : (408-927-5871)

￭￭￭￭새로 우리 본당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미사 후에 만남의 장소에서 환영위원과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30303030

￭￭￭￭
신앙공동체 안에서 각자 소중히 간직해온 추억들을 사진을
통해 나누어 보고 하느님께서 주신 예술적 달란트를 보여,

줄 수 있는 사진 콘테스트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작품전시 월 일 일: 8 12 - 26

작품접수 월 일까지: 6 30

작춤제출 홍보분과장 장상영 요한: ( : 408-483-8440)

김삼수 안토니오 (408-616-0431)

우수작품은 주년 본당의 날에 시상할 예정30 .

자세한 내용은 본당 웹의 주년 기념행사 참조30 .

￭￭￭￭

￭￭￭￭
월에 있을 본당 주년 기념 음악회를 위해 오케9 30 Youth
스트라를 구성 중입니다 학생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연락 최도미니카 홍루시아: (408-268-7745) / (408-225-9272)

￭￭￭￭
전례 성가와 본당 공동체 설립 주년 기념 음악회 준비를30
위한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전화 김 토마스 이 데레사: (408)249-4539, (408)773-1425

￭￭￭￭주님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본당 주보에 공지하여 기도를 부탁하실 경우 반장님과,
구역장님을 통하여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에릭 어거스딩 어린이 민병엽 마르꼬 형제님( ) ( )
박정현 세실리아 자매님 이순 에우프레시아 자매님( ) ( )
석동웅 요셉 형제님 윤정수 베드로 형제님( ) ( )
임승빈 다윗 학생 현옥선 세실리아 자매님( ) ( )
이정자 율리안나 자매님 이경련 모니카 자매님( ) ( )
황중렬 마리안나 자매님 양덕영 토마 형제님( ) ( )
이재섭 니콜라스 형제님 임인식 요셉 형제님( ) ( )
김용화 에밀리아나 자매님 김마리아 마리아 자매님( ) ( )
김지원 실비아 자매님 김종환 아넬루 형제님( ) ( )

￭￭￭￭


